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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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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에서 성공을 거둬도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계약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퇴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 또다시 비참한 결말
이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나섰다가 조별리그에서 짐을 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진해서 물러났다. 홍 감독 측 복수 관계자는 이
날 스포츠서울에 이렇게 말하면서 월드컵 결과를 떠나 이르게 사퇴 카드를 만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명보 감독이 지난달 29일 멕시코 사포판 치
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번째 불명예 퇴진…월드컵 전부터 대회 결과 떠나 사퇴 카드 '만지작'2번째 불명예 퇴진…월드컵 전부터 대회 결과 떠나 사퇴 카드 '만지작'
부임 때부터 응원받지 못하는 대표팀…'불공정한 감독' 꼬리표 큰 부담부임 때부터 응원받지 못하는 대표팀…'불공정한 감독' 꼬리표 큰 부담

홍명보, 어차피 관두려 했다홍명보, 어차피 관두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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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에서 성공을 거

둬도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계약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퇴를 고려한 것

으로 안다."

또다시 비참한 결말이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나섰다가 조별리그에서 

짐을 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

진해서 물러났다. 홍 감독 측 복수 관계

자는 이날 스포츠서울에 이렇게 말하면

서 월드컵 결과를 떠나 이르게 사퇴 카

드를 만졌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28일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

련장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

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앞설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팀 감독 자리는 내려놓지만 한국 

축구를 위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건 아

니다"고 덧붙였다.

선수 시절 '아시아의 리베로'로 불리며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한 홍 감독은 지

도자로도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획

득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4 브라

질 월드컵 때 A대표팀을 이끌었다가 조

별리그 탈락(1무2패)으로 첫 실패를 맛

봤다. 이후 K리그1 울산HD의 사령탑

으로 현장에 돌아와 2연패(2022~2023)

를 이끌며 재기했다. 지난 2024년 8월 

두 번째 A대표팀 지휘봉까지 잡은 그

는 북중미 대회에서 월드컵 사령탑으로 

명예회복을 그렸다.

믿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체

코와 1차전에서 2-1 역전승한 데 이어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에서 0-1로 졌

지만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조 최

약체로 꼽힌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맞아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자력 32강행에 성

공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리만

큼 맥 빠진 경기력으로 일관하다가 0-1 

충격패했다. 48개국 체제인 이번 대회는 

각 조 3위를 차지한 12개국 중 상위 8개

국이 와일드카드로 32강에 합류한다. 내

심 와일드카드 획득을 바랐는데, 이 역

시 불운이 겹쳤다. 조별리그 최종일인 

28일까지 사흘간 열린 9개 조 경기에서 

3개의 경우의 수만 이뤄져도 32강 진출

이 가능했으나 단 1개만 들어맞았다.

남아공전 졸전을 두고 다수 전문가는 전

술 문제도 있으나 '팀 매니지먼트' 실패

를 더 크게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회 전 최대 난제로 꼽힌 스리백 전술 

등은 오히려 본선 때 기대 이상의 안정

감을 보였다. 자연스럽게 선수단 불화 

등 내부 단속과 관련한 루머가 나왔는

데, 홍 감독은 부인했다. 이날 사퇴 기

자회견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남

아공전을 마친 뒤 "멕시코전 이후 내부

적으로 어수선한 건 있었다"고 말해 물

음표를 남겼다.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홍 감독은 이

번 월드컵에서 성공했더라도 사퇴를 고

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인 이유는 

부임 때부터 자기 존재로 응원받지 못하

는 대표팀 현실에 대한 고민. 정몽규 회

장 3선 기간 행정 난맥으로 지판받은 대

한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서 절차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으로부

터도 뭇매를 맞았다. 덩달아 홍 감독도 

욕받이가 됐다. 이와 관련해 특정 감사

를 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홍 감독이 

절차 문제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일을 행

사한 건 없다고 발표했지만 대중의 시

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공정한 감독' 

꼬리표가 지속해서 따라붙었다. A매치

가 열릴 때마다 홍 감독과 협회를 겨냥

해 야유가 나왔다. 홍 감독도, 선수도 부

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신구 조화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

출을 해냈다. 여러 외풍이 따르지만 최

소 월드컵 본선까지는 제 역할을 하겠

다는 의지로 버텨왔다. 다만 이후엔 대

표팀이 새출발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

러다가 지난달 정몽규 회장이 이번 월

드컵을 끝으로 물러나겠다고 깜짝 발표

하면서 홍 감독도 대회까지 소임을 다

한 뒤 사퇴하겠다는 결심을 품은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종의 미는 거두지 못했다. 납

득이 어려운 과정 속에 12년 전 상처는 

더 벌어졌다. | 김용일 기자 

홍명보, 어차피 관두려 했다
2번째 불명예 퇴진…월드컵 전부터 대회 결과 떠나 사퇴 카드 '만지작'
부임 때부터 응원받지 못하는 대표팀…'불공정한 감독' 꼬리표 큰 부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29일 멕시코 
사포판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 | 사포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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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노스

쇼어 시니어센터(Northshore Senior 

Center)와 협력해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늘푸른 건

강교실(Forever Green Health Class)’

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스쇼어 시니어센터의 병설기관인 노

스쇼어 헬스 & 웰니스센터(Northshore 

Health & Wellness Center·10212 E 

Riverside Dr Bothell, WA 98011)에

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진행되며, 신체적·정서적·정

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및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인생활상담소는 그동안 많은 한인 시

니어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해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늘푸른 건강교실’은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시니어들

이 실생활에 필요한 건강 정보와 복지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서

로 교류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건강 증진 활동을 비롯

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치매 예방 및 인

지 기능 향상 활동, 건강·복지 정보 제

공, 사회적 교류와 친목 활동 등 시니어

들의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주미 소장은 “지역사회 한인 시니어

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필요한 서비

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건

강관리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

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

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니어는 한인

생활상담소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기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통편이 필요한 참가자들을 위

해 DART(Dial-A-Ride Transit)와 

ACCESS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메디케이드

(Medicaid)와 다양한 지원기금을 통

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인 시니

어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복지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램 및 대기자 등록에 관한 

문의는 김성규 담당자(425-449-1458) 

또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

로 하면 된다.

한인생활상담소, 한인 시니어 위한 '늘푸른 건강교실' 운영
노스쇼어 시니어센터와 협력…건강관리·치매예방·복지정보 제공

매주 토요일 바슬에서 진행…교통편 및 메디케이드 연계 지원도



2026년 7월 3일 9



10 2026년 7월 3일

“ 건전한�복음 
    중심�교회 ”

“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

새소망교회는 1.5세�젊은�목회자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공동체입니다.

화,수,목, 금요일 오후 7시�찬양과�기도
(예배�전�오후 6시에�저녁식사와�친목)

처음이어도�괜찮고, 다시�와도�괜찮습니다.
다시�시작하고�싶은�당신을�위한�교회입니다.
청년을�품고�함께�성장하는�공동체
젊은�목회자와�함께하는�열린�예배
누구든지, 언제든지�환영합니다.

“마음을�채우는�예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신앙�아니어도�괜찮습니다. 당신을�기다립니다.

www. newhopecommunitycenter.com 

lsohn77@ yahoo.com
Contact Us

성도님들�친교

열린�예배�공간

즐거운�찬양�공간

SUNDAY 
WORSHIP PM 02시   열린찬양예배   

AM 11시   예배

마음이�통하는�사람들과
맛있는�음식을�나누는�따뜻한�교회

Just  C
ome !

Just  C
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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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kgid7700@gmail.com

Tel : 206-779-5382

에스더 나
미주워싱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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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에게 사랑받는 집수리,
주방부터 바꾸세요.
주방이 바뀌면 
집이 달라 보입니다.

매일 가장 많이 쓰는 공간

집의 첫인상을 바꾸는 공간

수납과 동선이 생활의 편함을 좌우

하나만 바꿔도 집 분위기가 달라짐

WE BUILD DREAM

���������
���������� ���-���-����

디자인과 가격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

BEFORE

AFTER

새집 집수리 주방
종합건축회사

선착선10분
  무료상담
+�D디자인
     제안서

선착순 10 가정 상판 업그레이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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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kgid7700@gmail.com

Tel : 206-779-5382

에스더 나
미주워싱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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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김원현 부동산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김원현Won Kim
������������
wonkim19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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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206-779-5382Tel :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비영

리단체와 종교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

해 2026 회계연도 비영리단체 보안 지원 

프로그램(FY2026 Nonprofit Security 

Grant Program·NSGP) 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종교시설과 커뮤니

티 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 위협

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인 비영리단체와 

종교기관들도 이번 연방 지원 프로그램

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NSGP는 테러 등 각종 

보안 위협에 대비해 비영리단체의 시설 

보안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방정부 보조

금 프로그램이다. 지원 규모는 시설(주

소)당 최대 20만 달러, 기관당 최대 3개 

시설, 총 60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IRS 501(c)(3)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가운데 보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다. 한인사회에서

는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비

롯해 한인회, 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교육기관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금은 CCTV와 영상감시 시스템, 출

입통제(Access Control) 시스템, 침입

경보와 비상경보(Panic Button), 보안

문 및 방탄필름 설치, 외부 조명과 울

타리(Fencing) 설치, 보안 취약점 평

가(Security Assessment), 직원 및 자

원봉사자 대상 보안교육 등 시설 안전

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신청하는 비

영리단체에 평가 점수 1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또한 시

설당 최대 20만 달러, 기관당 최대 3개 

시설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

하는 단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다만 FEMA는 IRS 501(c)(3) 등록만

으로 지원 대상이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청 기관의 보안 

위험도와 시설의 취약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

로 심사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마감은 2026년 7월 10일이며, 프로

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는 FEMA 비영리단체 보안 지원 프로

그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최근 종교시설

과 커뮤니티 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한인 교

회와 비영리단체들도 이번 연방 보조

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의 안

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비영리단체 보안 강화 지원 확대
FEMA, 시설당 최대 20만 달러·기관당 최대 60만 달러 지원
교회·한인회 등 종교시설과 비영리단체 대상…7월 10일 마감

오는 7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 여러 새

로운 법과 제도가 시행된다. 공사구간 

과속 단속 벌금이 인상되고, 주정부 공

무원과 교사 연금이 오르며, 데이터센

터 세제 혜택도 일부 종료된다. 한인들

에게 영향을 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 공사구간 과속 벌금 인상 공사구간

에서 과속카메라에 처음 적발될 경우 

벌금이 125달러로 인상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2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워싱턴주 교통부(WSDOT)에 따르면 

2025년 4월 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50

개 공사현장에서 8만5천 건의 과속 위

반이 적발됐다. 2. 추가 B&O(사업활동

세) 부과 기업의 연간 매출이 2억5,00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

해 0.5%의 추가 B&O(사업활동세)가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학교와 도서관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IT 서비스, 웹사이트 개발 등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일부 서비스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받는다. 3. 데이터센

터 세제 혜택 축소 기존 데이터센터의 

시설 현대화에 적용되던 판매세·사용

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신규 데이터

센터는 연간 6곳에 한해 계속 세금 감

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간호사 관

련 제도 변경 약물 의존 문제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

수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관련 징계 내

용이 간호위원회 공개 웹사이트에 표

시되지 않는다.

또 일부 마취전문간호사(CRNA)는 처

방 권한이 아직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기

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5. 구급차 운영 지원 

제도 개편 구급차 업체가 주정부 기금

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2025년 7월 수준

으로 동결해 비용 변동을 줄이고, 메디

케이드 보상도 실제 기금 규모에 맞게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6. 산업

재해 근로자 PTSD 상담 지원 산재보상 

신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

스장애(PTSD) 상담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산재 보상 절차

가 진행되는 동안과 종료 이후에도 일

정 횟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7. 교사·공무원 연금 3% 인상 워싱턴

주 공무원과 교직원 연금 수령자는 7월

부터 연금이 3% 인상된다. 이는 물가상

승을 반영한 정기 생활비 조정(COLA)

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 변경 가운데 일반 주민들에

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

공사구간 과속 벌금 인상 ▲주정부 연

금 인상 ▲데이터센터 관련 세제 변경

이다. 특히 여름철 도로 공사가 많은 만

큼 공사구간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워싱턴주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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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L목사는 목사가 된 후 그 장교부인을 백방으로 찾았으나 끝

내 찾지 못했단다. 어느 하늘 아래에서 TV를 통해 L목사를 

본다면 그 부인은 얼마나 가슴 뿌듯할까! 자기를 찾는다는 L

목사의 축축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장교 부인은 지금도 뜨

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감사의 눈물 말이다.  

L목사의 교회는 법무부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이

런 교회가 더 있으면 세상이 휠씬 더 살 만할 텐데...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사랑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오래전(20년쯤 전)에 살인범으로 감옥생활을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하늘나라에 간 K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이다. 일가족

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를 독

자 여러분은 잘 모를 것이다.  

평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도 큰 역할을 했지만 매주 

한두 번씩 유치장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성경말씀을 들려

준 여인이 있었다. 처음에는 기독교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여인

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 "나 같은

큰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 날 K는 눈물로 호

소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예수님은 원래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었

다. 마침내 K는 무릎 꿇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때

부터 성경을 몇십 번이나 읽었으며, 하루 24시간 중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거의 전부였다. 살인범도 마다하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며 쓰다듬어 주시던 주님을 그는 여러 번 목격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모범수가 되었고 다른 죄

수들에게 전도했다. 많은 죄수들이 그로 인해 주님을 영접했

다. 어느 부인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이 K를 구원했

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크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죽

기 전의 삶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은 어차피 잠깐이고 영생의 삶은 저 위에 있다고 믿었기 때

문이다. 사형이 집행될 때 그의 얼굴은 참으로 평온했고 천사

의 얼굴처럼 환했다고 한다. 그의 수기가 베스트셀러로도 팔

렸지만 나는 그의 수기를 읽지 않았다. 다만 그가 변한 사실

을 어느 분이 쓴 글을 읽고 알았다. 분명히 그에게 내세에 대

한 신앙이 있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변화시킨 어느 부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사명  감을 우리는 높

이 평가한다. 

자식이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이 귀하고 사랑

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존재도 살인범과 별

로 다름이 없다. 말하자면 죄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그

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

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구

원해 주신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고귀

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되

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나누어주고 가야하는데 경호라는 아이는 왜소증 환

자이다. 지금 열일곱 살인데 키는 60cm 정도에서 그쳤다. 오

래 살아야 서른 살을 살 수 있는 불치의 병이다. 제대로 걷지 

못해 늘 엄마가 휠체어에 태우고 다닌다. 학교 친구들은 이런 

경호를 서로 떠메고 교실과 화장실에 다녔다. 교실이 3층이

라 더욱 힘들어서 1층으로 옮겨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런 사실을 알아챈 급우들은 1층에서 3층까지 그를 교대로 

업고 갔다. 장애자시설이 전혀 없는 한국의 학교인지라 그렇

게 할 수밖에 없었다. 경호는 미안해서 학교에 가기를 꺼려했

다. 경호 엄마는 마침내 미국 이민을 결심했다.  

미국에 와서는 등하교에 문제가 없다. 통학버스에 장애인 시

설이 되어 있고, 학교에도 화장실 등에 장애인 시설이 잘되어

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혼자서 행동할 수 있다. 경호 엄마는 미

국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호가 다른 학생들과 나

란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녀는 창 너머

로 교실을 들여다보고 함박꽃처럼 웃었다.  

그러나 경호 엄마는 늘 한국에 있는 경호 친구들을 생각하면

서 감사하고 있다. 늘 경호를 업고 다니면서 교실에서나 운동

장에서나 화장실에서 함께 돕던 동심들이 여간 그리운 게 아

니다. 그들의 사랑이 오늘 경호를 이곳에 오게 했다고, 그리

고 경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녀는 혼자서 늘 생각하고 

있다. 정말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다.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2)

정병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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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트업센터 시애틀(K-Startup 

Center Seattle·KSC Seattle)이 주시

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2026

년 2분기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7월 10일

(금) 오전 11시~오후 12시 시애틀 다운타

운에 위치한 KSC 시애틀 서관 1층(1731 

Minor Ave., Seattle)에서 열리며, 한인 

기업인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미국 경

제 동향과 비즈니스 지원 정보를 제공하

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행사는 서은지 주

시애틀총영사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최

근 경제 동향 브리핑에 이어 워싱턴주 

제10선거구를 대표하는 매릴린 스트릭

랜드(Marilyn Strickland) 연방하원의

원이 연사로 나서 미국 경제와 중소기

업 지원 정책 등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

을 위한 오찬이 마련돼 기업인과 관계기

관 간 네트워킹의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

다. KSC 시애틀은 이번 행사가 서은지 

총영사가 참석하는 마지막 중소벤처기

업 지원 세미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

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한인 기업인과 스타트업 관계자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행사 

참석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원활

한 행사 준비를 위해 온라인 참가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점심 식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주차는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행사 주최 측은 인근 주

차장 이용을 위해 SpotHero 앱 활용을 

권장했다.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K-스

타트업센터 시애틀 조참 마케팅·프로그

램 매니저(360-918-6577)에게 하면 된다.

KSC 시애틀, 2분기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7월 10일 개최…매릴린 스트릭랜드 연방하원의원 경제 세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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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WITH PURCHASE
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GIFT WITH PURCHASE

SEATTLE
206. 651. 7630
2116 South 314th St,
Federal Way, WA98003

*이 행사는 직매장 / 카카오채널 회원에 한함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

영업시간

월-토요일 : AM 9:00 - PM 6:00
일요일 : AM 10:00 - PM 6:00

다시마전복수산다시마전복수산다시마전복수산

Frozen AbaloneFrozen AbaloneFrozen Abalone

1kg1kg

여주시농협여주시농협여주시농협

Yeoju RiceYeoju RiceYeoju Rice

3kg3kg

빛깔찬빛깔찬빛깔찬

영광법성포영광법성포영광법성포

200g200g

찐보리굴비찐보리굴비찐보리굴비
Steamed Barley Corvina (Gulbi)Steamed Barley Corvina (Gulbi)Steamed Barley Corvina (Gulbi)

냉동전복 왕특대(8~9미)냉동전복 왕특대(8~9미)냉동전복 왕특대(8~9미)

여주쌀 진상품종여주쌀 진상품종여주쌀 진상품종

4kg4kg

고로쇠고추장
만들기 세트
고로쇠고추장
만들기 세트
고로쇠고추장
만들기 세트
Korean Red Pepper Paste
Making Set 
Korean Red Pepper Paste
Making Set 
Korean Red Pepper Paste
Making Set 

$85$85$85$72$72$72

명품 소고기 만두 (2lb)명품 소고기 만두 (2lb)명품 소고기 만두 (2lb) or 

$200+$200+$200+ $300+$300+$300+

+
+

증정

구매 시 자른미역
100g 증정

구매 시 찰보리쌀
800g 증정

500g500g

$90$90$90 $79$79$79

$50$50$50
Suhyang Brown RiceSuhyang Brown RiceSuhyang Brown Rice

4kg4kg

연수네쌀가게연수네쌀가게연수네쌀가게

수향미 현미 수향미 현미 수향미 현미 

Grain Black SoybeansGrain Black SoybeansGrain Black Soybeans

1.6kg1.6kg

바른곡물바른곡물바른곡물

서리태서리태서리태

Fermented Soybean PowderFermented Soybean PowderFermented Soybean Powder

1kg1kg

생태맘생태맘생태맘

$50$50$50

청국장 가루청국장 가루청국장 가루

Semi-Dried Yellow CorvinaSemi-Dried Yellow CorvinaSemi-Dried Yellow Corvina

영광법성포영광법성포영광법성포

전통고추장굴비전통고추장굴비전통고추장굴비

+

Marinated Beef Short RibsMarinated Beef Short RibsMarinated Beef Short Ribs

280g280g

바다명가바다명가바다명가

동해안 돌미역동해안 돌미역동해안 돌미역 증정

증정

구매 시 전복 솥밥
1팩 증정

구매 시 찰보리쌀
800g 증정

구매 시 콩생비지
2팩 증정

증정증정

WEEKLYWEEKLYWEEKLYWEEKLYWEEKLYWEEKLYWEEKLYWEEKLYWEEKLYWEEKLYWEEKLYWEEKLYWEEKLY

$95$95$95 $79$79$79

$160$160$160$129$129$12910
for

SALESALESALESALESALESALESALESALESALESALESALESALESALE
7. 6 mon - 7. 12 sun7. 6 mon - 7. 12 sun

$90$90$90 $75$75$753
for $64$64$64SET

for $54$54$54

택1

상주곶감 
 (500g)

상주곶감 
 (500g)

상주곶감 
 (500g)

오미자차
(2400ml)
오미자차
(2400ml)
오미자차
(24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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